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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생포문화창고 3월을 맞아 다채로운 전시 잇따라 운영>

 △ 장생포문화창고 갤러리 B_송주웅작가 <삶의 풍경>

복합문화공간 장생포문화창고((재)고래문화재단 운영)는 3월 봄을 맞아 다채로운 전시를 마련
한다. 먼저 울산에서 오랜 작업 활동을 하는 송주웅의 전시를 준비했다. 울산작가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송주웅의 전시 <삶의 풍경>을 오는 3.1. (토) ~ 3. 30.(일)까지 3층 갤러리B에서 오픈한다.

송주웅의 <삶의 풍경>은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의 자본에 숨겨지고 가려진 우리 사회의 소외
된 이웃들과 누구나 예외 없이 도착하는 늙음과 죽음, 그러나 그 속에 오롯이 담긴 끈질긴 생명력
과 강인한 삶을 다룬다. 이렇게 송 작가가 오랫동안 끈질기게 천착하는 주제는 인간이다. 인간군상
에서도 화려한 조명을 받는 인간이 아닌 그늘 속의 인간에 애정을 가진다. 그 속에 자신도 포함시
켜 집요하다. 

그의 작업 방법은 물감을 두텁게 덧칠하는 임파스토와 브러쉬 스트로크 기법을 병행하여, 늙음
과 그늘의 거친 삶을 질감으로 보여준다. 늙어가고 소외된 존재를 담아내는 작업은 결국 인간의 
보편성에 호소한다.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스러져 가는 청
춘을 붙잡고 싶지만, 주름과 쇠락을 맞을 수밖에 없는 보편적 인간의 감정에 호소한다. 울산에서 
오랫동안 한 주제로 천착하며 붓질하는 예술가를 꼭 기억하고 싶기에 여기 소개한다. 

△ 장생포문화창고 4층 특별전시관_윤기원 초대전 <예술가의 초상>
 두 번째 작가는 팝아트 계열의 강렬한 색채와 간결한 선으로 색면 작업을 하는 윤기원이다. 

장생포 문화창고 4층 특별전시관에서 3. 1.(토) ~ 4. 13.(일)까지 <예술가의 초상>이란 타이틀로 전
시를 운영한다. 윤기원의 전시는 30여 명의 주변 예술가와 인연을 맺으며 영감받아 그들의 초상화
를 그리기 시작한다. 작품마다 부착된 QR코드를 연결하면 영상을 통해 작가와 인터뷰한 예술가를 
만난 수도 있다. 

윤기원의 작품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화가의 얼굴이다. 그가 다루는 소재는 제복이나 넥타이가 
어울리지 않는 얼굴이다. 순박하고, 눈이 매섭지 않고 부드럽고 온화한 표정의 얼굴이지만, 얼굴은 
사람의 속내와 본질을 감출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나는 보지만 너는 날 볼 수 없다는 선글라스
의 정치학은 더 많이 감추는 얼굴이 자신의 이익을 보존하고 권력을 강화하듯, 얼굴은 다양한 개
성을 상징한다.

장생포문화창고 전시기획자 한승태는 “얼굴은 한 사람의 이력서이며 자서전이고,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다는 말이 있다며, 얼굴은 보이는 것이고, 그것으로 나와 타인
은 소통한다. 타인의 표정 이면에 숨은 욕망, 내적 기질, 외상성(外傷性) 기억들, 인생 역정을 드러



낸다며 각자의 삶을 돌아보길 권했다. 니콜 아브릴이 ‘얼굴은 인간과 더불어 태어났다. 부분을 전
체로 착각하는 인간의 모순 덕분에 얼굴은 본질과 표상이 되었다. 말하자면 겉과 속을 동시에 보
여주는 전체가 되었다.’라고 간파하듯이. 문의)052-226-0015

※ 홍보물 붙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래문화재단 전시기획팀(☎ 052-226-0015)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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